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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五行說是韓醫學的基本原理.五行包括木,火,土,金,水,其相互間具有相生與相克的關係,因其有

不及而補之, 太過而柳之的作用, 故常能維持平衝. A體依此原理, 亦能不及而補之, 太過而柳之.

在此文中主要昭究,火過盛時由水來뼈制而調節平衝的原理.죠行中水配屬於賢,뽑主全身之水波.而뽑 

之水波, 又分化寫五種不同形態的五波, 分別配屬於五職.

因此, 鼎究뽑水分化鳥不同形態之五波的過程和分別配屬於五藏的原理, 영%能說明解除A體中過盛的熱而 

維持平衝的道理.

關鍵詞 : 賢主浪, 五織, 五波, 五行

I . 藉 論

「難經·四十九難』에 “賢主波. 入JJf寫淚 入心鳥ff

入牌罵뱉 入뼈짧i弟 범入罵睡”])라 하였고, 『素問·

宣明五氣篇』에는 “五藏化波 心寫ff 師寫演 JJf鳥

淚 牌馬@£ 賢馬睡 是鳥五波”2)이라 하였다. 波이 

라는 것은 水를 의미하므로, 賢이 주로 관리하게 

되어 뽑主波이라 한 것이다. 그러면 賢이 波을 主

하는데, 왜 또 五藏으로 구분하여 五波을 배속시 

켰을까?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II. 本 論

六氣 중에 熱이 盛해지면 ;爆해지기 쉽고, 寒이 

* 交信著者 • 尹陽烈, 大田大學校 韓쯤科大學 原典學敎室,
여2) 200-때I, yoαicy@dju.ac.kr. 

1) 南京中홈學院, 難經譯釋, 서울, 圖書出版鼎談, 1993. pp. 

168∼ 169 

2)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illli햄(上卷), 북경, A民衛生出版社,
1982. p. ?fJ1 

盛해지면 i뭘해지기 쉽다. 이것은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우주와 같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 

는 공간에서는 반대의 현상으로 얼어나게 된다. 

「易學原理講話』에 ‘體用主客에 의한 陰陽互變의 

實例’를 보면 “夏節은 熱度가 높아 심히 더우나 

그 반면에 演氣는 더 많아진다. 그런데 대하여 

쪽節은 온도가 극히 낮아 섬히 寒i京하나 그 반면 

에 매우 操하게 된다.”3)라 하였고, 『東醫寶鍵·i흙』 

에 “演本土氣 火熱能生i흙土 故夏熱則萬物灌潤 秋

;京則萬物乾;操. 夫熱而佛뿔 則生i뭘也(i혈은 본래 土

의 기운이고, 火와 熱은 演土를 생기게 한다. 때 

문에 여름철 더울 때는 만물이 습윤해지고, 가을 

철 서늘할 때는 만물이 마른다. 대개 熱이 몰리 

변 i흙이 생긴다)”4)라 하였다. 이처렴 火가 盛해지 

는 여름에는 水가 이를 제어하기 위해 發動하여 

3) 韓圭性, 易學原理講話, 서울, 東方文化, 1992. p. 5.3 
4)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짧, 서울, 法仁文化社,

1앉l9. p‘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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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옳이 생기고, 寒이 盛해지는 겨울에는 火가 이를 

제어하기 위해 發動하여 操가 생긴다. 그래서 여 

름에는 i뭘하고, 겨울에는 操하게 된다. 인체도 소 

우주라 하여 자정작용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火熱이 섬해지면 이것을 제어하기 위 

해 水氣가 몰려 i흙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素問至률要大論』에 “有勝

則復 無勝則否(勝氣가 었으변 復氣가 있으나, 勝

氣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5)라 하였는데, 이 

에 대해 『類經’運氣類』二十九章에서 註하기를 

“有勝必有復 無勝則無復 五常政大論日 微者復微

甚者復甚 可見勝復之氣 或有或無 或微或甚 其變

不- 故티氣無必也(勝氣가 았으면 반드시 復氣가 

있고 勝氣가 없으면 復氣가 없다. 「五常政大論」

에서는 ‘勝氣가 미약하면 復氣가 미약하고 勝氣

가 심하면 復氣도 심하다’라고 했으니, 勝復의 氣

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며 혹 미약하기 

도 하고 혹 심하기도 함을 알 수 있는데, 그 변 

화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氣는 항상됨이 없다고 

한 것이다)”6)라 하였다. 또한 「鐵￥·運氣類』十章

에서는 “此勝復個環之道 出乎天地之自然 而亦不

得不然者也 故其在天 則有五星運氣之應 在地則有

萬物盛哀之應 在A則有藏府흉病之應(이 勝復순환 

의 도가 천지의 자연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았으면 五

星 運氣의 응함이 었고, 땅에 있으면 萬物 盛哀

의 응함이 았으며, 사람에게 있으면 職廠 홍病의 

응함이 었다)”7)라 하였다. 이것은 여름에 날씨가 

대단히 더우면 겨울에는 대단히 추워져야 정상이 

고,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이 함몰되는 깊이 

도 갚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얀체에 熱이 심해지 

변 水氣가 보복하는 것도 강하고, 熱이 심하지 

않으면 水氣가 보복하는 것도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에 熱이 심하면 賢水가 발 

동하여 이를 제어하고, 五職에 熱이 볼리면 뽑水 

가 發動하여 그 職으로 水氣가 몰리게 된다. 즉 

5)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M햄(下卷), 북경, A民衛生出版社,
1982. p. 42'2 

6) 張介寶, 類經(下卷), 서울, 大星文化社, 1902. p. 037 
7) 張介賣, 흉생핑(下卷), 서울, 大星文化社 1902. 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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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f에 熱이 심하면 府으로 水氣가 볼리고, 心에 

熱이 심하면 心으로 水氣가 몰리며, 牌에 熱이 

심하면 牌로 水氣가 볼라고, 뼈에 熱이 심하면 

師로 水氣가 몰린다. 그래서 )ff熱에서는 水氣가 

熱을 이끌어 눈물로 배설되니 눈물이 많아지고, 

心熱에서는 水氣가 熱을 이끌어 땀으로 배설되니 

땀이 많아지고, 牌熱에서는 熱을 이끔어 延波으 

로 배설되니 끊波이 많아지고, 師熱에서는 水氣

가 熱을 이끌어 콧불로 배설되니 콧물이 많아지 

게 된다. 따라서 r景옮全書·훌훌證』어l “屬않多者 多

由於火 故日 뼈熱甚則屬i혔出 由此觀之 則凡無故

多淚及多口꿇者 亦多屬)ff牌之火 皆其類耳(콧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火 때문이다 그러므로 

師熱이 성하면 콧불이 나온다고 이른다. 이것으 

로 볼 때, 무릇 까닭 없이 눈물과 침이 많이 나 

오는 것 또한 )ff牌의 火에 속하니, 모두 같은 類

이다)”8)라 한 것이다. 그러나 뽑熱에서는 賢 자체 

의 水氣를 말리게 되니 睡波이 오히려 줄게 된 

다. 그래서 『東醫寶鍵律波』에 “뽑冷則多睡 뽑熱 

則無睡”9)라 한 것이다. 『難經·四十九難』에 “뽑主 

波. 入府鳥淚 入心鳥ff 入牌鳥많 入師馬滿 自入

월睡”라 하여 ‘入’자를 각 표職 앞에 놓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물론 r難經·四十九難』에서는 “其病

身熱 酒酒惡寒 甚則P뽑g 其B~/$大而짧 何以知中

i옳得之? 然 當喜ff出不可止 何以言之? 뽑主演 入

)lf鳥位 入心馬ff 入牌寫끊 入뼈薦i弟 멈入馬睡 故

知뽑뼈入心寫ff出不可止也 其病身熱而小題痛 足

g쪼寒而遊 其服沈橋而大”라 하여 i흙쩨가 뽑을 침 

범하여 각 職에 轉入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러나 傷펄、의 병리적인 상황이 아닌, 위와 같이 

생리적인 상황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五波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하자. 

tf 
인체에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주된 역 

8) 張介흉, 景옮全書(上卷), 서울, 大星文化社 1907. p‘ 574 
9) 東醫寶鍵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짧, 서울, 法仁文{ttt,

1됐.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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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장기는 心鐵이다. 心은 火에 속하기 

때문에, 인체의 熱은 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 

고 땀은 心에 배속된다. 『東醫寶鍾律滾』에 “퓨者 

心之波 心動則'I易然而ff出(땀은 心의 波이므로 心

이 動하면 갑자기 땀이 나게 된다)”10)라 하였으 
며, 『醫學入門·職服』의 ‘心’에서 “熱則火쏘 喜笑而

口燦 目黃n며擔 甚則狂漫無ff流빠”라 大註에 나오 

는데, 이에 대해 小註에서 설명하기를 “ff寫心滅

熱則無ff 得ff則賢水平而皮潤 火不受웹봇(ff은 

心波이 되는데, ‘熱則無규’이라고 말한 것은, 땅이 

나면 賢水가 平衛되게 하여 피부가 윤택해지는 

것이 정상이나, 여기서는 火가 헨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 하였다. 이처럼 火熱을 받아 心火가 

성해지면 뽑水가 이를 克하여 땀으로 배설되어, 

心火가 안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心火가 

너무 성하여 뽑水의 克을 받지 못하거나 뽑水가 

부족하여 心火를 克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평 

형을유지할수 없다. 

『靈樞·熱病』에 “熱病E得ff 而服尙操盛 此陰服

之極也 死 其得ff而服靜者 生(熱病 때 땀이 났으 

나 맥이 여전히 羅動하고 盛하면 이것은 陰服이 

지나치게 虛한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땀이 난 

다음 맥이 안정되면 삽니다)”12)라 하였고, 『類經·

針刺類』四十章에서 註하기를 “ff者波之所化其發

在陽 其原在陰也 若뾰得ff而服觸操盛者 以陽無所

歸 由陰虛也服題盛而ff不得出者 以陰獨於中 亦陰

虛也 故服之盛與不盛 當責之陽 ff之出與不出 當

責之陰 觀本神篇티 陰虛則無氣 無氣則死옷 其所

重者 正此陰字 陰馬生氣之本 無根則氣脫 故必死

也(땅은 波이 化生한 것으로 그 발생은 陽에 있 

으나 그 근원은 陰에 었다 만약 이미 땀이 났는 

데 맥이 아직 輝盛한 것은 陽이 귀속할 곳이 없 

고 陰이 虛하기 때문이다. 맥이 輝盛함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은 陰이 안에서 고갈된 것인데 역시 

陰이 虛한 것이다. 그러므로 맥이 盛한 것과 盛

10)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鍵, 서울, 法仁文化社,
1잊꺼. p. zro 

11) 李빠, 醫學入門(內集卷-), 서울, 大星文{빠, lg.x). p. 329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樹좋(上卷), 서울, 圖書出版-中社,
l~‘ p.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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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그 陽에서 구하고 땀이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그 陰에서 구 

해야 한다. 「本神篇」에 이르기를 ‘陰이 虛하면 氣

가 없어지고 氣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陰’자이다. 陰은 氣가 생 

겨나는 근본이니 근본이 없으면 氣가 없어지므로 

반드시 죽는다)”13)라 하였다. 이처럼 熱病에서 發

ff을 시키면 熱이 떨어지고 안정이 되는 것이 정 

상이나, 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맥이 嚴

盛하면 이것은 賢水가 부족한 것이다. 여기서는 

熱病의 發퓨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지만, 일반 

적인 상황에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發ff法을 쓰 

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었다. 그래서 

『東醫寶錯·寒』에 “有戰而퓨解者 太陽也 有不戰而

if解者 陽明也 有不戰不ff而解者 少陽也(몸을 떨 

다가 땀이 나면서 낫는 것은 太陽病이고, 몸을 

떨지 않고 땀이 나면서 낫는 것은 陽明病이다. 

몽을 떨지도 않고 땅도 나지 않으면서 낫는 것은 

少陽病이다)”14)라 한 것이다 따라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결렸을 경우에 으슬으슬 몸을 떨 

다가 땀이 난 다음에 熱이 내리고 낫는 것이다. 

『陽寒論』에 “太陽病未解 服陰陽짧停 必先振標

if出而解”라 하였는데, 『陽寒論精解』를 보면 錢

天來가 이것에 대해 註하기를 “故必先振標 則陽

氣鼓動 正氣得뼈 然後ff出而解也(그러므로 반드 

시 먼저 振傑하여 陽氣가 鼓動되고 正氣가 펼쳐 

진 이후에 ff出하면서 풀어지는 것이다)”15)라 하 

였고, 『醫學入門·傷寒』에서는 “戰屬陽 故-戰搖之

間 而훌陽鼓動 大퓨而解 不必藥也(戰은 陽에 속 

하므로 한 번 戰搖하는 사이에 률陽이 鼓動되어 

크게 땀이 나서 풀어지니, 약을 쓸 필요는 없다) 

”16)라 하였다. 이처럼 寒뼈를 받게 되면 惡寒戰

標이 생기는데, 이것은 陽氣를 鼓動시켜 $氣를 

이기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熱이 극도로 심할 

13) 張介옳, 類經(下卷), 서울, 大星文化社 l~. p. 491 
14) 東뽑寶옳國譯委員會, 對譯東뽑寶흉 서울, 法t文化社

1999. p. lD.15 
15) 文樓典 等, 陽寒議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앉1.l. 

p. 213 
16) 李뾰 醫學入門(外集卷-), 서울, 大星文化社. 1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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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戰煙이 생기니, 이것은 熱極似寒의 증상이 

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太陽 表證에는 傷風과 傷寒에 따라, 發熱과 i't 
出의 차이가 있다. 『뺀景全書』에서 “太陽病 或E

發熱 或末發熱 必惡寒 體痛n區遊 服陰陽煩緊者 名

日傷寒”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成無B가 註하 

기를 “中風郞發熱者 l風寫陽也 及傷寒 ~ 或已發

熱 或未發熱 以寒寫陰!ffl 不能홍n熱 寒覆而方變熱

也(中風에서 즉시 發熱이 나타나는 것은 風이 陽

%이기 때문이다. 또한 陽寒에서 ‘或E發熱 或未

發熱’이라고 한 것은 寒이 陰%가 되어 즉시 發

熱이 생길 수 없고, 寒이 覆結된 뒤에 熱로 변하 

는 것이다)”17)라 하였다. 또한 『醫學入門·傷寒』에 

“身熱者 寒客皮毛 覆閒其陽而後發熱 陽 雖A身正

氣 흉흉則鳥쩌3馬熱(身熱은 寒뻐가 皮毛에 침범하여 

陽氣를 驚閔한 후 發熱이 생기는 것이다. 陽은 

비록 사람의 正氣이지만, 覆하게 되면 %氣가 되 

고 發熱이 된다)”18)라 하였다. 이를 볼 때, 寒뼈 

는 응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皮毛에 침범 

하면 모공을 닫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으슬으 

슬 추운 惡寒의 증상이 생기고, 점차적으로 陽氣

가 發越되지 못해 發熱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傷寒에서의 發熱은 초기의 ‘或末發熱’과 후기의 

‘或E發熱’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陽風에서의 

發熱은 風이 陽쩌가 되어 즉시 發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發熱의 양상이 틀린 것처럼, 

규出의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風은 陽邱가 되 

어 衛分을 손상시키며 즉시 發熱이 생기는데, 衛

氣가 虛하게 되면 開聞작용을 하지 못할 뿐 아니 

라 즉시 發熱이 나타나기 때문에 i't出도 바로 나 

타난다. 그러나 寒은 陰쩌가 되어 모공을 닫게 

되고 發熱 또한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 땀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傷寒에서는 

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한 사람은 傷寒

에서 으슬으슬 폼을 떨다가 陽氣가 鼓動되어 發

熱이 나타나변, 자연적으로 땀이 나면서 나을 수 

17) 張빼景, 件景全書, 서울, 圖書出版-中社, 1992. p. 104 
18) 李뺑, 醫學入門(外集卷-), 서울, 大星文化社, 19'X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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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麻黃傷과 같은 發ff解

表藥은 無i'f의 단계에 써야 하며, 일단 땀이 나 

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간 더 쓰거나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채온은 心에서 주관하고, 그것을 j떤常 

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 나머지 四職이 보좌하 

게 되는 것이다. 즉 寒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 

면 부들부들 떨면서 陽氣를 鼓動시켜 체온을 회 

복시키게 되는데, 떤다는 것은 땀風의 작용으로, 

火가 약하게 되면 心火의 어머니 격인 맑風이 動

하여 心火를 돕게 되는 것이다. 熱로 인해 체온 

이 상승하게 되면 땀을 내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땀이라는 것은 賢水의 작용으로, 火가 성 

하게 되면 賢水가 心火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l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湖熱과 寒熱往來에 대해 살펴보자. 

湖熱은 일정한 시간에 열이 오르는 것으로, 엄상 

에서 살펴보면 모두 규出을 동반한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 熱이 오르게 되면, 그 뒤 규出이 나타 

나면서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寒熱往來에서는 熱

이 심해지면 水氣가 볼려 땀이 나가 시작하고, 

水氣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체온이 너무 떨어지 

면, 폼을 떨면서 陽氣를 鼓動시켜 체온을 정상으 

로 회복시키니, 發熱i'f出과 惡寒戰傑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훌쫓’‘ ;千出

룡寒 꿇↑좋 
\∼--/ 

湖熱

/--∼“ 
發햇 /千버 

寒熱往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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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熱이 많은 사람이 땀도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素問예m要精微論』에 “陽氣有餘鳥身熱無ff 陰

氣有餘寫多ff身寒(陽氣가 有餘하면 몸에 熱이 었 

으면서도 땀이 나지 않고, 陰氣가 有餘하면 땀이 

많이 나면서도 몸이 차가워집니다)”19)라 하였는 

데, 이것을 『類經·服色類』二十--章에서 註하기를 

“陽有餘者 陰不足也 故身熱無ff 陰有餘者 陽不足

也 故多ff身寒 以ff本屬陰也(陽이 有餘함은 陰이 

부족한 것이므로 몸에 熱은 나지만 땀이 나지 않 

는다. 陰이 有餘함은 陽이 부족한 것이므로 땀이 

많이 나고 몸이 차가운데, 땀은 본래 陰에 속하 

기 때문이다)”20)라 하였다. 또한 『東醫寶鍵·律波』

을 보면 “盛夏펌 食無ff 鳥表實 表實者 無ff. 三

陽實 三陰虛 ff不出 三陰實 三陽虛 ff不止(한 여 

름에 목욕을 하고 더운 음식을 먹어도 땀이 나지 

않는 것은 表實證이다. 表가 實하면 땀이 없다. 

三陽은 實하고 三陰이 虛하면 땀이 나지 않는다. 

三陰이 實하고 三陽이 虛하면 땀이 계속 난다 

)”21)라 하였다. 이처럼 陽盛陰虛한 사람은 땀이 

적고, 陰盛陽虛한 사람은 땀이 많다. 땀은 律波으 

로 賢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陰이 虛하면 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類經·淚病類』

三十九章에 “如表뻐不解 慶散之而ff不出者 中虛

無力 陰氣不能達也 蓋ff郞水也 水짧不足 ff自何

來 A知ff屬陽分 升陽可以解表而不知ff生於陰 補

陰最能發ff 今有餘水而ff出者 명n其義也(예를 들 

어 表쩌가 풀리지 않아 누차 발산시켰으나 땀이 

나지 않는 것은 中氣가 虛하고 무력하여 陰氣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저 땀은 곧 불인데 

불이 부족한 이상 땀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사람 

들은 땀이 陽分에 속하니 陽을 끌어올리면 解表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땀이 陰에서 생 

겨나 陰을 補해주변 더없이 發ff시킬 수 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 물을 마셔 땀이 나도록 

19)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illf.햄(上卷), 북경, A民衛生出版
j此 1982. p. 영5 

20) 張介흉, 類經(上卷),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127 
21)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뽑寶짧,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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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뜻인 것이다)”22)라 한 

것이다. 또한 氣가 實하면 表가 實하여 땀이 잘 

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陰이 盛하면서 氣가 

虛하면 땀이 많게 되는 것이다. 

『醫學入門』이나 『東醫寶짧』을 보면 BE擾로 구 

분하거나 把白A 黑擾A으로 구분하여 대체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뻐樓 

의 구분은 陰의 상태를 보는 것이다. 즉 形이라 

는 것은 陰에서 비롯되므로, 形이 큰 把A은 陰

이 盛한 것이고, 形이 작은 擾A은 陰이 虛한 것 

이다. 그래서 BEE3A은 氣虛多i혈으로 陰盛陽虛한 

사람이고, 黑樓A은 血虛有火로 陽盛陰虛한 사람 

이다. 따라서 陽盛陰虛한 黑擾A은 熱은 많지만 

땀은 적고, 陰盛陽虛한 BE白A은 熱은 적지만 땀 

은 많음을 알수 있다. 

黑擾A은 熱은 많지만 賢水가 부족하여 過元

된 火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把白

A은 熱이 적고 賢水가 盛하여 火熱이 심해지변 

재빨리 땀을 배출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인 

체에서 火가 盛해지면 水氣가 이것을 제어하여 

평형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水氣

가 부족하면 열성질환과 탈수증이 많이 생기게 

된다. 열성질환에는 扁挑꽃 中耳씻 흉훌~ R힘갖 皮

!홉꽂 陽쏘 등의 썼徒化 질환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醫學入門·小兒』를 보면 “률水未H王 心火獨

씻 故 뼈金受制 JJf常有餘 牌뽑不足”잃)이라 하여 

소아병기를 설명하였는데, 이 때문에 소아에게 

府心은 有餘의 증상으로 師牌賢은 不足의 증상으 

로 잘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 원 

인은 賢水不足에 였으니, 소아에게도 역시 열성 

질환과 탈수증이 쉽게 생기는 것이다. 소아 중에 

서도 黑擾A에 속한다변 그 증상은 더더욱 심할 

것이다. 이처럼 黑擾/\은 波의 형태인 땀은 배출 

하지 않지만, 그 熱氣는 모공을 통해 발설하게 

되므로 體表는 따뜻하게 된다. 뻐白A은 陰盛陽

虛하여 體表가 實한 것도 아니고 水氣가 적은 것 

도 아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면서 體表는 차게 

22) 張介흉, 類經(上卷),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 잃4 

23) 李뼈 醫學入門(外集卷三),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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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엄밀히 말하면 뼈白A은 혈이 많은 것이지 

賢水가 묘盛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뽑水가 작용 

을 할 때는 演의 형태를 벌어 하게 되므로, 폈이 

賢水의 의미를 갖고 았다고 볼 수도 있다. 땅에 

고여 있는 물이 水氣,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熱氣를 받아 수증기의 형태가 되어야 水氣로써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火를 動

하게 되어도 금방 땀이 나게 된다. 『東醫寶鐘·律

波』에서 “心鳥君火 牌몹屬土 此i흙熱相博鳥ff明봇 

又如顧中燒酒 若非場火薰薰 則不能成퓨也(心은 

君火이며 牌몹는 土에 속하므로 i뭘과 熱이 서로 

부딪치면 땀이 생기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시 

루에다 술을 만틀 때 끓는 물이나 불로 렵히는 

것과 같이 하지 않으면 땀이 생길 수 없다)”갱)라 

하여, i옳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이 火熱을 받게 

되면 땀이 쉽게 남을 알 수 았다. 

浪

눈물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外

感‘$氣로 인해 눈에 熱이 볼렸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內傷으로 府에 熱이 몰렸을 경우이다. 天

行*目과 같이 外感뻐氣로 인해 눈에 熱이 볼리 

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 눈불이 나게 되니, 이때 

에는 짧散風熱의 治法으로 치료하게 된다. llf職

積熱이나 衝風淚出과 갇이 평상시 llf熱이 심하여 

눈불이 자주 나오는 경우는, 淸府熱의 治法으로 

치료하게 된다. 『東醫寶鐘·眼』에 ‘llf職積熱’을 보 

면 “眼先愚 컷R睡쩔痛 f엄日奉明 淚悔難開 忽生뺨 

體 初愚一텀不見 以致兩B齊愚 此llf藏積熱 宜石

決明散(눈에 먼저 핏발이 서고 부으며 쑤시고 아 

프며, 눈이 부셔서 햇빚을 볼 수 없고 눈물이 나 

며, 깔깔하여 뜰 수 없다가 갑자기 뺨體이 생기 

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쪽 눈만 앓으면서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양쪽 눈을 다 같이 앓게 

된다. 이것은 llf購에 熱이 몰렸기 때문이므로 石

決明散을 쓰는 것이 좋다)”엉)라 하였고, ‘衝風淚

24) 東醫寶뚫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짧 서울, 法仁文化社
1앉!} p. 260 

25) 東뽑寶짧國譯委員율, 對譯東醫寶農 서울, 法t文化社J
1!!l9. p. 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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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을 보면 “路淚熱而交流 兩險쳐F者 屬)jf熱之甚

食後 휴當歸龍짤九 llf虛客熱 迎風冷淚者 歸쫓場 

木願散 。眼出업淚 虛則四物場方見上 llf虛目暗

加木戰 防風 남짧 白:it 實則用蒼가b散(눈곱이 끼 

고 뜨거운 눈물이 번갈아 나와서 양쪽 눈꺼풀이 

별정게 되는 것은 府熱이 섬하기 때문인데, 이때 

는 當歸龍짤九을 끼니 뒤에 먹는 것이 좋다. 맑 

이 虛하고 熱이 흡寶했을 때 찬바람을 쏘이면 찬 

눈불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歸쫓場이나 木戰散

을 쓴다. O눈에서 찬 눈불이 나오는 것이 虛證

이면 四物陽에 木戰 防風 it행 白호를 넣어 쓰 

고, 實證이변 蒼가i散을 쓴다)”$)라 하였으며, 『醫

學入門·雜病』에 “衝風淚出 由熱甚而水化制之也(바 

람맞으면 눈불이 나오는 것은, 熱이 심하여 水가 

化하여 제어하기 때문이다)”긴)라 하였다. 이처럼 

llf에 熱이 볼리면 賢水가 발동하여, 熱을 이끔고 

눈물의 형태로 배설되게 되는 것이다. 府熱에는 

虛와 實의 구분이 있으니, 實熱이면 洗府散 鴻좁 

갯L 當歸龍챔九 등의 처방을 쓰고, 虛熱이변 四物

傷에 가감하여 쓴다. 

t협 

i弟는 탁한 콧물이 나는 흉흉淵과 맑은 콧물이 

나는 옳散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醫學入門·雜

病』의 ‘흉’를 보면 “흉塞久則氣獲不轉 熱覆於腦

i좁獨j昆짧L 월행L 鳥빠 鳥淵(算塞이 오래되면 氣가 

獲需되고 통하지 못하여 熱이 腦에 魔游되니, 淸

獨이 i昆짧L되어 좋홍행L 屬빠·홉淵이 된다)”잃)라 하였 

으니, 콧물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흉塞부 

터 알아야한다. 

1. 屬塞
『醫學入門·雜病』에 “원或寒傷皮毛 ll.IJ흉塞不flj 

火뽕淸道 則香昊不知 新者 偶感、風寒 흉塞聲重 流

i弟嘴禮 宜以風寒治之 九味훈活揚 參蘇餘 消風百

26)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앞, 서울, 法仁文化社,
l!m. p. 541 

27) 확&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EID. p. 36 
28) 李拖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l~.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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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散 久則 略感風寒 屬塞等證便發 乃師1k火$ 뽕 

甚則喜熱惡寒 故略感冒 而內火便發 宜淸金降火

暴通氣之랩j }京隔散加체츄 白효 或川츰石뽕散 又

有不必外感、 四時 훌塞乾;操 不聞香昊 宜淸金降火

消껏之藥 淸氣化짧갯L J:i좁갯v····· 흉乃淸氣出入 

之道 淸氣者 뽑中生發之氣也 훌塞久則氣獲不轉 

熱흉於腦 淸i뚫混짧L 馬용~ 寫빠 鳥淵(만약 寒뻐가 

皮毛를 상하면 옳塞하여 不利하게 되며, 火가 淸

道를 覆鴻하면 냄새를 맡지 못한다. 갑자기 생긴 

것은, 우연히 風寒에 感受되어 옳塞 聲重 流i弟

嘴魔가 나타나니, 風寒을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 

므로 九味充活場 參蘇飯 消風百解散을 쓴다. 이 

것이 오래 되면, 약간의 風寒에 感受되어도 算塞

등의 증상이 곧 발한다. 이것은 뼈에 火뻐가 잠 

복되어 覆游가 성하변 熱을 좋아하고 寒을 싫어 

하므로 약간의 感冒에도 안으로 火가 곧 發動하 

는 것이니, 淸金降火에 通氣之簡l를 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땐隔散 加 규페츄 白뾰나 川츰石賣散을 

쓴다. 또한 반드시 外感이 아니더라도 四時에 훌 

塞乾;操 不聞香昊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淸

金降火消、껏시키는 약이 마땅하므로 淸氣化淡九

上淸갯L을 쓴다 …… 코는 淸氣가 출입하는 통로 
이고, 淸氣는 몹中의 生發之氣이다. 屬塞이 오래 

되변 氣가 獲帶되고 통하지 못하여 熱이 腦에 覆

滿되니, 淸獨이 j昆짧L되어 屬행L"옳빠·屬淵이 된 

다)”었)라 하였고, 『醫學入門·雜病』에 “風寒外感、者

溫以散之 風熱 有딩內覆者 或外感久則驚而鳥熱

或內因欲食 衣服過援 Jlf熱生風 亦훌塞流演 宜降

火淸金(風寒外感에는 溫散시킨다. 風熱에는 스스 

로 內覆한 경우도 있고, 外感이 오래되면 覆짧되 

어 熱이 된 경우도 있으며, 內因의 흉t食이나 의 

복을 너무 따뜻하게 입어서 빠熱이 生風한 경우 

도 있으니, 이러한 것들이 흉塞 流演를 생기게 

하며 降火淸金하는 것이 마땅하다)”30)라 하였으 

며, 『醫學入門·雜病提鋼』에 “服食過훔 素有짧火 

時常훌塞流演 聲重~願 略被外感則甚者 防風通聖

29) 李빠,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um. PP‘ 

43∼44 

30) 李빠,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l~. pp. 

45∼46 

賢主波에 관한鼎究 

散 或大黃 黃쪽 等分鳥JL 白水下(의복과 음식이 

너무 淳하여 평소에 夜火가 있으면, 때로 항상 

훌塞 流해 聲重 --願가 나타나고 약간의 外感、에 

도 심해지니 防風通聖散을 쓰거나, 大黃 黃혹을 

等分하여 九으로 지어 끓인 물로 삼킨다)”31)라 

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屬塞에는 갑자기 생긴 것인 

지 오래 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자기 생긴 것은 風寒의 뻐氣에 感受되어 훌塞 

콧물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九味充活場

이나 參蘇餘으로 統散시키면 된다. 오래 된 것은 

뼈에 열이 잠복되어 淸道를 覆帶한 것이니, 땐隔 

散 白虎揚 防風通聖散 등으로 淸金降火시키거나, 

짧이 있으면 淸氣化짧九으로 淸金降火消짧시킨 

다. 또한 흉塞이 오래 되면 훌淵 옳행L 옳뼈이 생 

기니, 모두 淸道가 覆游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평 

상시 습관적으로 옳塞 홈淵 훌훌웹L를 갖고 있는 사 

람, 즉 비염이나 축농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 

기에 컬리면 흉塞 훌淵 옳용~ 등의 코감기로 표현 

되는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된다. 

위의 『醫學入門』 내용에서 “이것이 오래 되면, 

약간의 風寒에 感풍되어도 算塞 등의 증상이 곧 

발한다. 이것은 師에 火뼈가 잠복되어 쩔쫓i帶가 심 

하면 熱을 좋아하고 寒을 싫어하므로 약간의 感

冒에도 안으로 火가 곧 發動하는 것이니------”라 

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약간의 風寒에도 왜 곧 

바로 훌塞이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師에 熱이 

잠복되어 있는데, 왜 熱을 좋아하고 寒을 싫어하 

는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면, 師는 皮毛를 王

하고, 火의 克을 받는다‘ 그래서 心火를 이끌어 

모공을 통해 발설한다. 그런데 寒뻐에 의해 모공 

이 닫히면 心火가 발설되지 못하니, 內熱이 심하 

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차이가 있다. 평상 

시에 師의 기운이 맑은 사람은, 心火가 배섣되지 

못해 점차적으로 뼈에 熱이 쌓이면 흉塞이 생긴 

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공이 닫히 

면 陽氣가 發越되지 못하여 發熱이 생기는 것과 

31) 李빠, 醫學入門(外集卷-), 서울, 大星文化社, l~.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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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미이다. 그려나 傷寒처럼 發熱로 나타나 

지는 않지만 內熱은 심하게 된다. 얼반적인 상황 

에서는 傷寒의 ‘或未發熱 或E發熱’과 같이 점차 

적으로 熱이 쌓인 다음에 흉塞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평상시 師에 熱이 醫滿되어 았 

으면, 약간의 感、冒나 기온차이에도 금방 熱로 화 

하게 되니, 곧바로 屬塞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 

한 複鴻된 熱을 잘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모공을 

잘 열어주는 따뜻한 기운이 좋지, 모공을 닫아버 

리는 찬 기운은 증상플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屬塞이 생기는 사 

람은, 추운 데에 나가거나 여름에 아무리 립더라 

도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씌려 하지 않는 경우 

가많다. 

2. 옳행L 

훌훌행L란 맑은 콧물이 나오는 병이다. 『東醫寶鐘

』에서는 『며春』의 내용을 따라, 흉WL를 師寒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醫學入門·雜病』에서는 

“행L者 옳流淸밟 熱微”32)라 하였고, 『醫學入門·傷

寒』에 “흉塞乾 맹LlfillE·· · · · • 훌心小陽氣之過”쩌)라 하 

였으니, 『醫學入門』에서는 師寒으로 보지 않고 

微熱의 상태로 보았다. 또한 『素問·氣交變大論』에 

서 金不及之年에 용~魔가 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類經』에서 註하기를 ‘金受火뼈’라 하였고, 『

素問·五常政大論』에서 少陰·少陽이 司天하면 ~맺용 

용~lfillE이 발한다고 하였는데, 댔없짚』에서 註하기를 

‘火盛傷뼈’라 하였다. 이처럼 흘홉웹L는 師熱로 보는 

견해가 많다. 내가 생각건대, 『回春』과 r東醫寶鍵

』에서는 外感 초기의 상태를 중심으로 보았고, 『

醫學入門』과 『類經』에서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상 

태를 중심으로 본 듯하다. 그래서 뼈寒과 뼈熱이 

라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게 된 것 같다. 

임상에서 아이들이 콧물이 그치지 않아서 오 

는 경우가 있다. 감기로 인해 초기에 나타나는 

콧불의 형태는, 닦아도 닦아도 계속 흐르는 형태 

로 생기니 參蘇飯이나 九味充活揚음 쓰면 된다 

32) 李싸,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社 l~. p‘ 44 
33) 줘'!!, 醫學入門(外集卷-), 서울, 大星文化社 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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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평상시에는 콧 

물이 흐르지 않다가 찬바람만 씌면 콧물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表病이 아니라 養病,

즉 師熱이니 않散시키면 안 되고 淸金降火시켜야 

하므로, 경하면 鴻白散 加 黃혹을 쓰고 섬하면 

黃連通聖散을쓴다. 

흉행L 안에 알러지성 비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알러지성 비염의 특징 

은 약간의 서늘한 기온에도 콧물 재채기 소양감 

이 동반되는 것이다. 재채기에 대해 살펴보면 『

東醫寶鍵·言語』에 “煙者 흉中因律而氣 嘴作子聲

也 윷훌寫師嚴 f휠寫火化 是火乘金寫病也(재채기라 

는 것은 콧속이 가려운 탓으로 기가 빠지면서 나 

는 소리다. 코는 師의 구멍이며 가려웅은 火의 

작용이므로 이것은 火가 金을 乘한 병이다)”영)라 

하였으니, 陽氣가 발설되지 않으면 뼈에 熱이 흉갖 

i帶되어 재채기가 나는데, 약간의 기온 변화에도 

곧바로 재채기가 나는 것은 평상시 뼈熱이 있는 

사람이다. 소양감에 대해 살펴보면 『東醫寶鍵’皮』

에 “A近火氣者 微熱則律 熱甚則痛 附近則杓而馬

擔 皆火之用也 律者 美病也 故火H正於夏 而萬物審

美也(사람이 불기운을 가까이 할 때 약간 뜨거우 

면 가렵고, 몹시 뜨거우면 아프며, 불에 닿으면 

데어서 헌데가 생기는 것은 모두 火의 작용이다. 

가려운 증을 美횟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火氣

가 왕성하면 만물이 번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상징해 말하는 것이다)”쪼)라 하여, 熱이 盛하면 

소양감이 생기는 것이다. 콧물은 맑은 콧물로 나 

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재채기와 소양감이 동반 

되는 맑은 콧물은 뼈熱이라고 봐야 한다. 師熱로 

인해 水氣가 볼려 콧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증상들이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나타나 

는 것은, 평상시 뼈熱이 았는데 서늘한 기운으로 

모공을 닫으면 곧바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이 

다. 치료는 防風通聖散 i京隔散 白虎j易 등을 加減

하여 쓰면 된다. 

34)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繹 서울, 法仁文化社
19'.:꺼‘ p, 2;:xJ 

35)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짧,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 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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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옳淵 
훌훌淵은 탁한 콧물이 벚지 않고 흐르는 것이다. 

이것은 감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師에 覆熱

이 쌓이거나, 술·기름진 음식·매운 음식 등의 열 

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여 짧火나 뽕熱이 

쌓이게 되면 생긴다. 따라서 뼈에 熱이 심하면 

賢水가 발동하여, 水氣가 그 熱을 이끌고 콧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景몸줌書·훌證』에 

“흉i弟多者 多由於火 故日 뼈熱甚則훌훌演出 由此觀

之 則凡無故多淚及多口많者 亦多屬8구牌之火 皆其

類耳(콧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火 때문이 

다 그러므로 師熱이 심하면 콧물이 나온다고 이 

른다. 이것으로 볼 때, 무릇 까닭 없이 눈물과 침 

이 많이 나오는 것 또한 빠牌의 火에 속하니, 모 

두 같은 類이다)”쩌)라 하였다. 

옳淵은 著體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적인 경우에 黃連通聖散을 쓰면 되는데, 섬하면 

땐隔散 白虎楊을 加減하여 쓰기도 한다. 왜냐면 

옳淵의 원인은 뼈熱에 있으므로, 『東醫寶鐘·火』에 

“師熱이 경하면 鴻白散 A參地骨皮散이 좋고, 중 

하면 白虎揚 땐隔散이 좋다”죄)라 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짧飯이 았으면, 二陳揚 加 南星 樞子 黃

휴 黃連을쓰기도 한다. 

『醫學入門·雜病』에 “凡옳i弟행L淵웹L 久甚不愈者

非心血薦 則賢水少 養血則血生 而火自降 補賢則

水升 而金딩淸 雖훌훌擔훔久亦宜 又훌塞久不愈者 

必內傷뼈몹 淸氣不能t升 非外感也 宜補中益氣場

以和之 此皆治本之論(옳演 훌훌짧L 算淵이 오랫동안 

심하여 낫지 않는 것은, 心血이 홈~t員된 경우가 

아니면 賢水가 부족한 경우아니, 養血하변 血아 

生하여 火가 스스로 내라고, 補賢하면 水가 升하 

여 金이 스스로 맑아진다. 비록 옳覆 옳훔가 오 

래되었어도 역시 타당하다. 또한 옳塞이 오래되 

어 낫지 않는 것은, 반드시 內傷뼈뽑로 淸氣가 

상승할 수 없는 것이지 外感은 아니다. 補中益氣

場으로 和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이 모두 本을 

36) 張介흉, 景옮全書(上卷), 서울, 大星文化표 um. p. 574 
37)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錯, 서울, 法t文ford」

1앉꺼. p‘ 1100 

賢主波에 관한昭究 

치료하는 논점이다)”$)라 하였다. 이처럼 비염이 

나 축농증에 오로지 淸熱하는 약으로만 치료해서 

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滋陰血하거나 補氣

할수도 있는 것이다. 

『景f돔全書 

훌 흘 

流굉£ 聲重 語運含鋼者 是皆織繹之類 織繹者多由

乎熱 而間亦有寒者 氣虛故也(經에서 말한 寒熱에 

있어서, 만약 입술이 이완되어 침이 흐르고 목소 

리가 무거우며 말이 느라고 모호한 것은 모두가 

織援의 類이다. 織繹이라는 것은 대부분 熱에서 

비롯되는데, 때때로 寒이 있는 것은 氣虛한 때문 

이다)”없)라 하였고, 『東醫寶짧·律波』에서는 “時常

II±淸水 冷뱉냄下浦上者 牌熱所致(늘 멸건 불을 

토하고 않延이 올라와 흘러내리는 것은 牌熱로 

인한 것이다)”때)라 하였다. 

이처럼 延도 牌熱이 심해 賢水가 발동하여, 水

氣가 熱을 이끌고 끊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간혹 虛證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 이것은 中土

가 虛하여 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睡

『東醫寶錯·律波』에 “賢얘則多睡 賢熱則無睡”41)

라 하였으니, 다른 퓨·淚·演·밸과는 달리 熱하면 

오히려 睡波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賢은 波을 

主하는데, 賢 자체에 熱이 있으면 水波이 말라 

睡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m. 結 論

賢은 波을 主하고, 波은 다시 ff·淚·演·뱉·睡의 

五波으로 구분하여 五藏에 배속한다. 이에 대해 

각기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 

38) 李뼈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빠, 1댔 p. 46 
39) 張介흉, 景몸全書(上卷), 서울, 大星文化社, 1997. p. 208 
4이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鏡 서울, 法仁文化/frl:,

1앉}}. p. 269 
41) 東醫寶짧國譯委員會, 對譯東醫寶짧, 서울, 法t文化社,

1앉l9.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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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인제는 자연과 같이 1℃盛된 것이 있으변 반드 

시 보복하여 평정을 찾게 한다. 그래서 火가 〕℃

盛되면, 賢水가 발동하여 이를 克하게 된다. 인체 
의 火는 心이 主하게 되고, ι、이 過元되면 賢水

가 이를 제어하여 땀을 통해 熱을 발산시킨다. 

그러나 국소적인 부위의 熱은, 인체 한 부분의 

땀으로 표출되거나 눈물 콧물 침 등의 波으로 표 

출하여, 熱을 제어하게 된다. 따라서 賢은 水에 

속하여 波을 전체적으로 主하지만, 五職의 過元

된 熱에 따라 五波으로 표출될 수 있으니, 五波

올 다시 五購에 배속한 것이다. 즉 心熱이면 땀 

이 많아지고, 딴熱이면 눈물이 많아지며, 뼈熱이 

면 콧물이 많아지고, 牌熱이변 굉£波이 많아진다. 

그러나 賢熱이변 水波 자체를 말리기 때문에 오 

히려 睡波은줄게 된다. 

하지만 五滾이 표출될 때, 熱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氣虛나 陽虛인 경우도 있다. 波이라는 것 

은 陰으로, 氣와 陽에 의해 統羅된다 그런데 氣

와 陽이 虛하면 陰波을 통솔하지 못하니, 五波이 

과다하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는 生理와 病理의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균성 이질이나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설사가 

나타난다. 이것은 체내의 熱毒을 빼내 정상상태 

로 회복시키기 위한 몸의 생리적 반응이다. 이 

때에는 止i寫뽑j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사 

를 더 시키니, 『內經』에서 말하는 ‘通因通用’의 

방법을 쓰는 것이다. 五波도 마찬가지이다. 氣虛

나 陽虛에서 五波이 과다하게 표출되면 이것은 

병리적인 상태이니, 빨리 補氣 補陽으로 波이 f世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체내 

의 過元된 기운을 바로 잡기 위해 나타나는 波은 

생리적인 상태아니, 浪을 오히려 더 배출시키거 

나 淸熱의 방법으로 過元된 기운을 제어해야 하 

는 것이다. 그래서 自 ff이 나타날 때, 桂技揚으로 

더 땀을 내서 낫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水와 火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평형조절을 

인체가 알아서 한다. 그러나 賢水가 부족한 黑擾

A과 같은 사람은 인체에 熱이 생겼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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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제어하는데 문제가 있음 수 있다. 그래 

서 열성질환을 많이 앓게 되니, 평상시에 七情·房

勞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 熱을 가중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陰이 盛한 뻐白A과 같은 

사람은, 언제의 熱을 제어하는 힘은 신속하지만, 

오히려 陰이 陽에 비해 많아 停帶되기 쉽다. 그 

래서 寒폈의 증상을 많이 앓게 되니, 평상시에 

費梁淳味와 生冷한 음식으로 폈을 조장시키는 것 

을 줄이고, 운동을 통해 氣血이 停游되지 않게 

하고 펄을 줄여줘야 한다. 이처럼 체질적인 차이 

에 의해서도 五浪의 상태가 틀려지며 치료방법도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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